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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ttitude, self-leadership,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an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professionalism.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26 nursing student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7 to 31, 2022. Data analysis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2.0. As a result of the study, self-leadership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leadership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basic data for the promotion of nursing professionalism by identifying 

the level of learning attitude, self-leadership,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and confirm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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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학습태도, 셀프리더십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련성

을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간호대

학생 226명이며, 2022년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을 이

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및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

며, 간호전문직관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셀프리더십이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학습태도, 셀프리더십 및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을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전문직관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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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 Theoretical Background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

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모임을 제한하는 등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

지 못했던 비대면 상황을 경험하였다. 교육현장에서도 코

로나19 초기에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여 교수자와 학생간에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피드백의 부족 등으로 강의만족이나 학습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이었다[1,2]. 뿐만 아니라 비대면수업은 간호대학의 

특성상 인간을 대상으로 간호수행과 적용에 대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1].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하고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교내 실습수업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마스크와 안면보호기를 쓰고 양손에는 

장갑을 끼고 철저한 방역지침을 이행하면서 교내실습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현재

는 마스크로 얼굴만 가린 체 이론과 실습 모두 전면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이 간호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과 윤

리의식 및 의사소통기술 등을 익힐 수 있도록 간호교육 현

장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교

육과정 개선과 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간호대학

생들이 뜻하지 않게 경험했던 코로나19 상황은 교육환경

의 변화가 컷었기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관련성

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학습태도와 셀프리더십이 간호

전문직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

는 간호대학생 때부터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은 향 후 긍정

적인 직업관 형성과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

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태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파악한 후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

문직관 증진을 위한 간호교육의 개선방안 마련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Literature Review

2.1 Nursing professionalism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및 직업

관을 결합한 것으로 간호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3]. 간호전문직관은 대학생 

시기에 이론과 실습 등 전공교과목 교육을 통해 형성 및 

발전되어 향후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역량으로 이어

진다[4].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간호전

문직관을 갖춘 간호사는 직업만족도와 조직에 대한 만족

도가 높으며,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갖춘 간호사일수록 

조직성과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된다[5]. 또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가 긴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중요한 

의사결정과 동료간호사와 다학제적 팀원간에도 실무역량

을 발휘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6]. 더불어 간호대학 과정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은 전문직간호사로서 간호업무를 보다 효과적으

로 수행하여 직무만족과 이직률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코로나 시대 간호

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바람직한 학습태도는 간호전문직

관이 높았으며[8],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9]. 뿐만 아니라 입학동기에

서 간호학과 선택시 적성에 맞아서 선택하는 경우와 전공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경우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10].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코로나19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

의 변화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전문직관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2 Learning attitude

학습태도는 학습자의 학업성취 결정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학습과정 중 장기간 내면화되어 발생하는 신념, 습

관, 태도 및 동기와 같은 학습자 개인의 행동유형으로 학

생이 학교환경에서 겪는 변화의 경험을 통하여 얻는 규칙

적이고 지속적인 반응의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11]. 선

행연구에 따르면 학습태도는 일단 한번 형성되면 변화되

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고정성 및 지속성을 나

타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12].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학

습태도는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높으며[8], 학습동

기와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코로나19 이전에 연구된 사례를 통하여 볼 때 간호대학생

의 바람직한 학습태도는 간호전문직관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기에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학습태

도가 간호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지 탐구

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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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elf-leadership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성취목표를 스스로 설정한 후 목

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주고,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방안을 

스스로 정하는 자율성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에게 

필수적인 역량으로 셀프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도

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14,15]. 교육과 학습 및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개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셀프리더십

은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대학생활 중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실현가능한 진로목표를 설정한 후 스스로 

성취함으로써 합리적인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7]. 간호대학생 대상 선행연구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18], 대처능력이 높으며[19], 전공만족도와 임상실

습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1]. 코로나19 

이전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은 향후 임상현장에서 전문간호사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기에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셀프

리더십 수준의 변화를 확인한 후 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

다.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이 향후 간호전문 직업인으로

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한다면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으로 행복하게 종사할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수

록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

는 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입학 당시부터 전공 선택을 타인

의 권유가 아닌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22]. 따라서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들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간호전문직관에 대

해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코로나19를 겪은 간호대학생들

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다.

Nursing

professionalism

↗ ↑ ↖
Learning 

attitude

Self-

leadership

General

characteristics

COVID-19 environment

Fig. 1. Research Model

3. Purpose of the Research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학습태도, 셀프리

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태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확인한다.

2) 대상자의 학습태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의 정

도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학습태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의 상

관관계를 확인한다.

4)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한다.

II. Methods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학습태도와 셀프

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

련성과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Research Subjects

연구 대상자는 W시에 위치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

생으로 1학년 입학당시 부터 코로나19를 겪은 3학년생으

로 연구자와 관련이 없는 간호대학생 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을 실시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도록 하였다. 표본 크기의 수는 G*power 3.1.9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인원 수는 205

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30명에게 

수집한 설문지 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한 226부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Research tools

3.1 Learning attitude

학습태도는 한국교육개발원[23]에서 개발한 것으로 40

문항을 Hwang[24]이 간호대학생의 학습태도를 측정하고

자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

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좋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역산문항은 2, 3, 11, 15번이었다. 

Hwag[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이었으며 본 

연구는 .7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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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elf-leadership

셀프리더십은 Manz[25]가 개발하고 Kim[26]이 수정ㆍ

보완한 도구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역산문항은 13, 14, 15번 문항이었

다. Kim(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는 .85이었다.

3.3 Nursing professionalism

간호전문직관은 Yoon 등[27]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

발한 도구 29문항을 Han 등[28]이 요인분석을 통해 간호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ㆍ보완한 1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

호전문직관이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역산문항은 17, 18

번 문항이었다. Han 등[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는 .84이었다.

4. Data collection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

일까지로 연구의 목적과 자발적인 참여, 상시 철회 가능

성, 비밀보장 및 익명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지 않을 것을 설명한 후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와 별

도의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은 10여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응답자의 설문을 회수하면서 문항의 

응답여부를 확인하여 무응답 문항이 없도록 통하였다. 설

문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5.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

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실

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태도, 셀프리더십 

및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

석하였다.

3) 대상자의 학습태도, 셀프리더십 및 간호전문직관 정

도는 최솟값, 최댓값,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

다. 왜도와 첨도 값을 구하여 정규분포 정도를 확인

하였다.

4) 대상자의 학습태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에 대

한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Results

1. Differences of Learning attitude,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태도, 셀프리더

십 및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

성에 따른 학습태도는 간호학과 선택동기(F=3.877, 

p=.005), 전공만족도(F=34.294, p<.001) 및 대학생활만족

도(F=21.376, p<.001)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타인의 권유로 선택’한 것보다 ‘스

스로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선택한 경우 학습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매우만족’이 ‘만족’보다 

‘만족’은 ‘만족하지 않음’ 보다 학습태도가 좋았다. 대학생

활만족도는 ‘매우만족’이 ‘만족’보다 ‘만족’은 ‘만족하지 않

음’ 보다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

별, 간호학과 선택동기, 동아리활동, 전공만족도 및 대학

생활만족도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The Scores of Learning attitude,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Subjects

연구대상자의 학습태도와 셀프리더십 및 간호전문직관 

에 대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학습태도는 5점 만점에 3.53

점, 셀프리더십은 3.74점 및 간호전문직관은 3.86점으로 

나타났으며, 왜도와 첨도 값을 구한 결과 정규분포를 가정

할 수 있다(Table 2). 

3. Correlation between, Learning attitude,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연구대상자의 학습태도, 셀프리더십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셀프리더십

(r=.34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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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Learning attitude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F(p) M±SD t/F(p) M±SD t/F(p)

Age
≤24 217(96.0) 3.52±0.42 -1.106

(.270)

3.73±0.43 -0.901

(.368)

3.85±0.45 -1.358

(.176)＞25 9(4.0) 3.68±0.46 3.86±0.41 4.06±0.23

Gender
Male 43(19.0) 3.42±0.49 1.768　

(.078)

3.72±0.42 -1.544

(.124)

3.83±0.50 .527

(.599)Female 183(81.0) 3.55±0.41 3.83±0.49 3.87±0.43

Motivation 

of 

department 

choice

According to School recordsa 13(5.8) 3.37±0.40(A)

3.877　

(.005)

b<e

3.79±0.51

0.779

(.540)

3.90±0.49

1.200

(.312)

Recommendation by othersb 19(8.4) 3.36±0.41(A) 3.61±0.45 3.85±0.34

High employment ratec 97(42.9) 3.47±0.43(AB) 3.71±0.40 3.91±0.44

Because of the nurses’s appeald 43(19.0) 3.56±0.34(AB) 3.77±0.48 3.89±0.47

Because of own aptitude matchese 54(23.9) 3.69±0.45(B) 3.79±0.43 3.75±0.43

Student 

activity

Activity 57(25.2) 3.50±0.44 -.601

(.549)

3.73±0.45 -0.115

(.908)

3.89±0.44 .587

(.557)Inactivity 169(74.8) 3.54±0.42 3.74±0.43 3.85±0.44

Satisfaction 

in major

Dissatisfieda 8(3.5) 3.15±0.56(A) 34.294

(.000)

a<b<c　

3.53±0.42
1.487

(.228)

3.90±0.24
.053

(.949)
Satisfiedb 147(65.0) 3.40±0.33(B) 3.72±0.42 3.86±0.45

Very satisfiedc 71(31.4) 3.82±0.42(C) 3.79±0.46 3.85±0.44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Dissatisfieda 37(16.4) 3.30±0.46(A) 21.376

(.000)

a<b<c　

3.64±0.45
1.115

(.330)

3.83±0.43
.144

(.866)
Satisfiedb 162(71.7) 3.51±0.36(B) 3.76±0.42 3.86±0.45

Very satisfiedc 27(11.9) 3.94±0.45(C) 3.72±0.49 3.90±0.43

Table 1. Differences of Learning attitude,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Range Min Max M±SD skewness kurtosis

Learning attitude 1-5 2.31 4.5 3.53±0.43 .099 -.067

Self-leadership 1-5 2.5 4.83 3.74±0.43 .115 -.192

Nursing professionalism 1-5 2.72 5 3.86±0.44 .059 .129

Table 2. The Scores of Learning attitude,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Subjects

　Variable Learning attitude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Learning attitude 1

Self-leadership
.051

(.444)
1

Nursing professionalism
.021

(.758)

.342**

(.000)
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Learning attitude,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Variable B SE β t ｐ tolerance VIF

Motivation 

of 

department 

choice

According to School records .013 .124 .007 .106 .916 .915 1.093

Recommendation by others .037 .106 .023 .344 .731 .875 1.143

Because of the nurses’s appeal .037 .077 .033 .482 .631 .836 1.196

Because of own aptitude matches .191 .074 .185 2.596 .010 .770 1.299

Satisfaction in major -.047 .065 -.055 -.716 .474 .662 1.511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046 .059 .056 .783 .434 .772 1.296

Learning attitude .048 .077 .046 .620 .536 .710 1.408

Self-leadership .360 .064 .353 5.590 .000 .981 1.020

R=.387, R2=.150, Adjusted R2=.119, F=3.718, p＜.001, Durbin-Watson : 1.856

Table 4.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4.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학습태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

었던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와 

학습태도 및 셀프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56로 잔차의 상호독립성 만족과, 공차한계는 

.652-.967로 0.1이상 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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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1.533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

다. 따라서 다중회귀모형 분석결과 간호전문직관을 예측하

는 모형은 유의하였으며(F=3.718, p＜.001), 모형의 설명

력(R2)은 11%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셀프리더십(β=.360, p＜.001)이었으며, 그 

다음은 간호학과 선택동기 중 ‘스스로 적성과 취미가 맞아

서’(β=.191, p=.010)이었다(Table 4).

IV. Discussion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학습태도, 셀프리

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후 간호전문직관 증진을 

위하여 간호교육에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학습태도는 5점 만점에 3.53점으

로 코로나19 이전 선행연구 중 2학년 대상 3.50[29], 1,2

학년 대상 3.30[30] 및 전체 학년 대상 3.88점[31]으로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학년별 학습태

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본 연구는 3학년만

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반복 연

구를 통한 비교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3

학년생으로 1년 후 취업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어 

향후 대학병원으로 취업을 위해서는 우수한 성적이 요구

되므로 학습에 임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태도에서 차이가 있는 변수를 

사후 분석한 결과 간호학과 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대학생

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학습태도는 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및 학교생활에 대

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

었다[32].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겪었으나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의 활

성화로 인해 다양한 정보전달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등 정보기기의 활용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따

라서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는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학습

자의 효율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설계에 대한 변화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3.74점으로 코로나

시대 연구된 3.68점[33]보다 높았으나 코로나19 이전에 연

구된 3.82점[34] 및 3.77점[9]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

들어지며,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개발되는 것으로 확인되

었듯이[16] 코로나19 상황에서 각자가 경험한 환경이나 교

육환경 등 영향이 반영된 결과인지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없었다. 그러나 코로

나19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은 성별에 따른 차

이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난 

것[9]과 다른 결과를 얻었으며,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

록 셀프리더십이 높다는 선행연구[35]와도 다른 결과로 나

타났다.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

연구는 있으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의 차이

에 대한 유사연구가 없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반복적

인 연구를 제언한다. 그러나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에서 

향후 전문간호사로 역량을 발휘할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에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86점으로 코로

나 시대 수행된 연구의 2.64점[36]보다 높았으며, 3.93점

[37] 및 코로나 시대 연구된 4.00점[38]보다는 낮았다. 간

호전문직관은 대학생 시기에 이론과 실습 등 전공교과목 

교육을 통하여 형성되어 발전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된 교육환경을 경험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이 중상 이상으로 확인되어 

간호대학생들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전문직 

간호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분위기 반영이 간호

전문직관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선행연구

에 따르면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36,38]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코

로나19 이전의 연구에서도 간호전문직관은 연령, 전공만

족도 및 간호학과 선택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연

구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10,22]. 코로나19 이전과 코로

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연구를 전반

적으로 살펴볼 때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어 코로나19의 변

화된 교육환경의 영향인지 추후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반

복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긍정

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갖춘 간호사는 직업만족도가 높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직무만

족으로 이어지므로 간호대학생 때부터 긍정적인 간호전문

직관 확립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저학년 때부터 간호전문직관 증진을 위하여 

이론 전공교과목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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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었던 대학병원의 임상실습 운용을 확대하여 임상실

습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교내에서 실시

하고 있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교수학습센터와 학생상담센터에서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

행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대면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의 지원과 개선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학습태도, 셀프리더십과 간

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행

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웠으나 코로나

19 이전의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9,34,39],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

다. 그러나 학습태도는 간호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도 있었다[40]. 이

러한 결과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

인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하여 코로나 시대 학습태도와 간호전문직관

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셀프리더십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의 연구에서도 간

호전문직관의 가장 큰 영향요인은 셀프리더십으로 [34,41]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간호학과 선택

동기 중 ‘스스로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가 없어 비교 고찰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에 입학당시 타인의 권유보다는 본인의 의

지에 따라 학과선택이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으로 작용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로 간호대학생

의 간호전문직관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셀프리더십 향상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향

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는 저학년 때부터 셀프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교과운영과 비

교과 프로그램으로 리더십캠프 운영 등 대면프로그램을 적

극적으로 활용한 추진이 요구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1학년 입학당시부터 3년간 코

로나19 상황을 경험한 대상자의 연구결과를 코로나19 이전

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였기에 연구 결과 해석을 신중하

게 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3학년 학생으로 코

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설정하고 분석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

이 있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다양한 지역과 전체 학

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학습태도, 셀프리

더십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

행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간호전문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간호전문직관의 가장 큰 영향요인은 셀

프리더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간호학과 선택동기 중 

‘스스로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

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간호전

문직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요인이 없어 이슈가 

될 만한 연구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

황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전

략마련으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교육 현장

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 운영과 

학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진행되고는 있으나 처음과는 다르게 많이 

완화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대면과 비대면 학습환경에 익

숙해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결과해석에 신

중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하여 코로나 시대 간

호대학생의 학습태도와 셀프리더십 및 간호전문직관의 수

준파악과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전문직

관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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